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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창원에서 열리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북측 선

수단이 참가했다.

북측 선수단은 지난 31일‘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

대회’에 참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부산 김해공항을 통

해 입국했다. 북측은 이 대회에 14개 종목 22명(선수 12

명, 임원 10명)의 선수단을 파견했다.

대회조직위원회 이달곤 위원장은“40년 만에 대한민

국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52회 ISSF 세계선수권대회에 

북측 선수단이 참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.”며 

“북측 선수단이 대회기간 머무는 동안 숙박·수송 등 

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전했다.

북측 선수 가운데는 2016년 리우 올림픽 사격 동메달

리스트인 김성국과 2018 자카르타-팔렘방 아시안 게

임 사격 10m 러닝타겟 혼합 금메달리스트 박명원도 포

함돼 있어 선전이 기대된다. 

한국은 진종오를 필두로 25 속사권총 세계기록 보유

자 김준홍, 소총 간판 김종현, 스키트 세계 3위 이종준, 

여자 권총 기대주 김민정, 2018 자카르타·팔렘방 아시

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최영전, 신현우, 정유진 등 정예멤

버가 총출동한다. 

특히 남북 사격의 간판 진종오와 김성국(33)의 조우가 

관심사다. 2016년 리우올림픽 50m 권총에서 진종오가 

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김성국은 동메달을 땄다. 당

시‘호형호제’관계를 맺어 눈길을 끈 두 선수가 이번 대

회에서는 10m 공기권총과 혼성종목에서 격돌한다.

북측은 그동안 세계선수권대회에 꾸준히 출전했다. 

1958년부터 2016년까지 9차례의 ISSF 세계선수권대회

에 출전해 26개의 메달을 땄다. 

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120년 역사

를 자랑하는 국제스포츠 행사다. 한국에서는 1978년 서

울 대회 이후 40년 만에 열린다. 특히 이번 대회는 91개

국 선수, 임원 4,255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

뤄진다.

허성무 창원시장은“북측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선수

권대회는 평화를 쏘는 대회가 될 것”이라며“북측 선수

단 참가를 계기로 스포츠가 평화와 국제 안정의 도구가 

될 수 있고 지역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

한 번 증명하는 사격대회로 될 것으로 본다.”고 말했다.

대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6일 동안 개최

된다. 

북측 선수단,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참가

▲ 한국 창원에서 열리는 ‘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’ 에 참가하기 

위해 북측 선수단이 공식적으로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. 

▲ 2016년 리우올림픽 50m 권총에서 남북 사격의 간판 

진종오가 금메달(왼쪽), 김성국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. 


